
This work was carried out with the support of “Cooperative Research Program for Agriculture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No. PJ01250905)”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Received: 8 August,2018  Revised: 18 September, 2018  Accepted: 19 October, 2018
†Corresponding Author: Kyungsuk Lee  Tel: +82-63-238-4171  E-mail: leeks81@korea.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229-8565 (print)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ISSN 2287-5190 (on-line)
29(4): 591~603, 2018 
29(4): 591~603, 2018

http://doi.org/10.7856/kjcls.2018.29.4.591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 현황 및 영향요인
김 경 수ㆍ윤 석 훈1)ㆍ김 경 란ㆍ최 동 필ㆍ최 원 종ㆍ이 현 경ㆍ이 경 숙†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ㆍ수원대학교 통계학과1)

Insurance Status and Influencing Factors of Farmers’ Safety Insurance
Kyungsu KimㆍSeokhoon Yun1)ㆍKyungran KimㆍDongphil ChoiㆍWonjong Choiㆍ

Hyeongyeong LeeㆍKyungsuk Lee†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Wanju, Korea

Dept. of Applied Statistics, University of Suwon, Suwon, Korea1)

1)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insurance status and influencing factors of farmers’ safety insurance 
in Korea. An interview survey through farm-house visits was conducted on 10,020 representative 
samples of farm houses across all provinces except for Jeju-do. A total of 9,970 farmers over 
19 years of age responded to the survey. Among the respondents, 70.7% answered that they 
need farmers’ occupational compensation insurance. On the other hand, only 36.3% and 32.0% 
of all respondents were aware of and had farmers’ safety insurance, respectively, which has 
been operated by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and partially supported 
financially by the government. Females, farmers over 70 years of age, farmers with a low income, 
and those with shorter period of farming showed a significantly lower proportion of being aware 
of and having farmers’ safety insurance than the other groups. The farmers’ awareness 
and the need for farmers’ safety insurance and experience of farm safety and health education 
were significantrelated to the higher probability of having farmers’ safety insurance. To 
increase number of farmers’ safety insurance policy holders, public relations on the insurance 
are needed, particularly for farmers with low information strength, such as females, elderly, 
low-income farmers, and beginning farmers. In addition, education on farm safety and health, 
including insurance information, would be an effective way to improve awareness and the 
need for insurance among farmers as well as sound finances of the insurance by contributing 
to a decrease in the agricultural injury and disease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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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농업은 높은 업무상 사고 사망률로 인해 우리나

라를 포함하여 미국, 캐나다, 유럽 등 대부분의 국

가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중 하나로 보고되고 있으

며(Eurostat 2001-2016; Sharpe & Hardt 2006; Ko 

et al. 2012; Bureau of Labor Statistics 2017), 손상

의 중증도 또한 일반 직업군의 손상에 비해 높은 것

으로 보고 있어(Ko et al. 2012) 재해예방 및 발생 

후의 관리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농업인은 불편한 작업자세, 중량물 취급, 농약, 

유기분진, 소음, 진동, 자외선, 고온환경 등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매우 광범위한 위험요인에 노

출되고 있으며(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6), 작업장별로 특정 위험요인들에 주된 노출이 

이루어지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농업인은 각자가 

여러 종류의 위험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된다는 특

징이 있다. 또한 작업환경ㆍ작업방식에서의 농가의 

개별성, 지역적 산재성으로 인한 안전관리 접근의 

제한성과 더불어 농업인의 고령화, 농기계 사용의 

가속화 등으로 인해 일반 산업장에 비해 농작업 재

해의 발생 위험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농업분야 근로자는 타 산업 근로자에 비해 높은 

업무상 재해율을 경험하고 있으며, 2016년도의 농

산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율은 0.90%로서, 산업안

전보상보험에 가입된 전체 근로자보다 1.8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01-2016). 통계청 사망자료(2003~2007) 분

석 결과에 의하면, 농업인이 일반 직업군보다 유의

하게 손상사망률이 높았고, 특히 남성 농업인의 손

상사망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o et al. 2012). 

또한 우리나라 2010년 근로환경조사 분석결과, 농

림어업종사자의 사고로 인한 결근률이 9개 직군 중

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o et al. 2012). 

소규모 자영 농업인을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농업

인의 업무상 재해 현황을 조사한 농촌진흥청 업무

상 손상 및 질병 조사(국가승인통계 143003호)결과

에 따르면, 휴업 1일 이상의 비사망 재해의 경우, 

2013~2017년의 업무상 손상 발생률은 약 1.9~3.0%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3-2017), 2012~ 

2016년의 업무상 질병 유병률은 5.0~5.2%로 추정

되었다(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2-2016).

손상의 중증도 측면에서 볼 때,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은 타 직업군에 비해 가벼운 손상보다는 병원 

치료 등의 심각한 손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o et al. 2012). 2017년 농촌진흥

청의 업무상 손상조사 결과, 농작업으로 손상 재해

자의 54.8%가 30일 이상 휴업을 해야 했으며, 재해

자의 63.9%가 병원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

고, 재해자의 32.6%가 손상치료 후 농작업 수행능

력이 많이 떨어졌으며, 5.7%는 치료 이후 농업활동

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또

한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시 의료비와 같은 직접 비

용 외에도 여러 가지 간접적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데, 주관적 부담으로서 재해자의 56.1%가 ‘치료기간 

중 휴업으로 인해 농업에 차질’로 인해 심각한 피해

를 입었다고 응답했으며, 40.0%가 ‘가족에 농업활동 

과중부담 초래’에 대한 심각한 부담을 가졌다. 이외 

작업이 지체되어 생산물의 품질이 저하되거나 농

업규모가 축소되는 부담을 가졌다(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7). 

농작업재해 발생의 고위험성, 높은 사고 중증도, 

다양한 경제적 부담 가중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농업인의 직업적 안전보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국가의 정책적 지원ㆍ관리가 미흡했던 것

이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임금을 받는 모든 근로자를 의무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 조항으로서 농업분야의 경우 5인 이

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는 법인사업체만을 의무대상

으로 규정하고 있다(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8a). 산업안전보상보험에 가입된 농산업체 근로

자는 2016년도 기준 80,990명으로서, 이는 2016년 

농림어업조사에 따른 전체 성인 농가인구(2,496,000

명)(Statistics Korea 2016)의 약 3.2%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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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유지ㆍ증진을 목적으로 하

는 산업안전보건법 또한 근로자(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영농

업인은 본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

서,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인의 대다수인 소규모ㆍ자

영농업인은 산업안전의 정책적 관리 및 지원대상에

서 제외됨에 따라, 산업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존재

해왔다. 

농업분야 산재관리에 대한 문제인식이 사회적으

로 공유되면서, 농업인의 직업적 안전보건의 향상을 

위해 2016년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

에 관한 법률(약칭 농업인 안전보험법)이 제정되었

다. 본 법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책임 및 국

가의 의무로서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 예방ㆍ관리ㆍ

지원을 위한 사항들(농업인 안전보험 관장, 농업의 

재해실태조사ㆍ예방, 보험가입료 50%이상의 국가

지원 등)이 명시되어 있다(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18b).

위 법에 의거하여 현재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 관

련 보험가입료의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품

은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안전보험, 농작업

근로자보장보험, 농기계종합보험이다. 이 중 가장 

큰 가입규모를 보이는 것은 농업인의 농작업 관련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주는 농업인

안전보험이다. 농업인안전보험은 1989년 농협중앙

회의 ‘농작업 상해공제’에서 시작되었으며, 1996년

부터 정부가 보험료의 50% 지원을 시작하였고, 

2016년 농업인 안전보험법에 의해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산재보험에 

비해 낮은 보장수준, 임의가입 방식의 한계를 가지

고 있으나, 낮은 보험가입료에 비해 보장수준이 상

대적으로 높으며, 우리나라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보험적 성격을 가진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안전보험

의 가입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2011년

을 정점으로 하여 가입건수가 정체ㆍ감소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2015).

따라서, 농업인의 직업적 안전건강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

해서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확대가 선차적으로 필

요하다.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 보상보험 체계에 대

한 선행 연구들로서 선진국의 현황 및 국내의 관리

방안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농업

인 재해보장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연구(Kim et al. 

2010)에서는 기존 산재보험과 독립된 제도 및 타 사

회보험과의 보완적 성격을 갖는 체계를 제안하였으

며,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 농업인의 보장체계

에 대한 연구(Min et al. 2011)에서는 독일과 같이 

농업인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산재보험, 사회보

험형태, 농업근로자ㆍ자영농업인ㆍ가족종사자 등 

전체 농업인의 포괄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다. 또

한 주요국의 농업인 재해보장체계를 분석한 연구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2016a)

에서는 사회보험방식과 민영보험방식으로 보장하고 

있는 4개국의 농업인 재해보장제도를 비교ㆍ분석하

며, 우리나라의 기존 체계를 보완하면서 영세 농업

인을 포함한 공적 재해보장으로 발전되어야 함을 

언급하였다.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수준 확대 연

구(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16)에서는 안

전보험 보장수준의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제언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해 향후 농업인의 재해보

상보험 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들이 활성화되

어 왔으나, 현재 농업인의 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농

업인 안전보험의 구체적 가입현황 및 가입에의 영

향요인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농

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 및 

지급현황 통계가 농업재해보험연감을 통해 매년 생

산ㆍ공표되고 있으나, 이는 보험에 이미 가입한 농

업인에 대한 보상보험 자료로서, 명확한 모수 기반

의 가입률 산출에 한계가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 농

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험에 대한 인식 및 현

황을 제공하기가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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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안전보험 가입 확대 및 촉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전국 표본 농가가구 대상의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현황 및 가입에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II.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 보상보험의 

가입현황 및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5년 

6~7월에 전국 단위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방문식 설

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연구의 모집단은 일부 섬지

역 및 도시형 동읍면에 속한 농가를 제외한 우리나

라의 모든 농가였으며, 2010년 통계청의 농림어업

인총조사를 기본틀로 하여 층화다단집락추출 방법

으로 전국 10,020개 표본 농가구를 추출하였다. 표

본농가 추출은 지역과 농가수를 고려한 도별 층별 

표본 동읍면 추출(총 334개 동읍면), 동읍면별로 3

개 행정리(마을) 추출, 그리고 추출된 행정리(마을)

별 10농가 추출의 3단계로 이루어졌다. 추출된 표본

의 크기는 334개 동읍면의 1,002개 마을, 10,020 농

가였으며, 해당 농가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

인 1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해당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조사원을 대상으로 조사 전반에 대한 이해, 

조사체계, 조사표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2. 조사항목

기존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 가입에의 영향 요

인으로서, 성ㆍ연령ㆍ소득ㆍ교육수준ㆍ건강상태(Yoon 

et al. 2005), 성ㆍ연령ㆍ소득ㆍ지역ㆍ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Lim et al. 2007), 성ㆍ연령ㆍ소득ㆍ학력ㆍ

경제적 안정성ㆍ건강증진의 노력(Lee & Hyun 2011)

의 요인들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

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주요 영향요인인 

성, 연령, 소득을 필수 조사항목으로 포함시켰으며, 

이외에 전문가 협의를 통해 농업인 재해보험과 연관

된 항목들에 대한 조사항목을 개발하여 포함시켰다.

본 연구의 조사 항목은 농업인의 성, 연령, 지역, 

지난 1년간 총 농가소득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농업종사기간, 농업인의 업무상재해 관련 보상보험

의 가입현황, 기타 보험 관련 문항(업무상 재해보험

의 필요성,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한 인지수준, 재해

예방교육 이수경험)으로 구성하였다. 보험의 가입

현황은 조사 전년도(2014년도) 기준으로 농업인안

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 농작업근로자보험, 산업재

해보험, 이외 질병 및 상해관련 민간보험(국민의료

보험 제외) 중 가입했던 모든 보험에 대해 조사하였

다(중복응답). 

기타 보험 관련 문항(업무상 재해보험의 필요성, 

농업인안전보험의 인지수준, 재해예방교육 이수경

험) 중 농작업 관련 사고 및 질환에 대한 보상보험

의 필요성은 4점 척도(매우 필요, 약간 필요, 별로 

필요하지 않음, 전혀 필요하지 않음)로 조사하였고,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한 인지 정도는 4점 척도(잘 알

고 있음, 어느 정도 알고 있음, 들어본 적은 있음, 

전혀 모름)로 조사하였다.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의 50% 국가지원의 인지여부는 알고 있음과 모름의 

2점 척도로 조사하였으며, 재해예방교육 이수경험

은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농작업 관련 사고나 질환

의 예방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여부를 2점 척도

로 조사하였다. 구성된 설문조사지에 대해 조사 이

전에 3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

여 문항의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3. 자료 분석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농업활동 특

성, 업무상 재해보험 가입 및 관련요인 등에 대하여 

빈도,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를 산출하였다. 보상보

험의 필요성 및 농업인안전보험의 인지수준은 각각 

4점 척도에 대한 기술통계를 산출하였으며, 최종 결

과표 및 추리통계 수행시에는 결과 제시의 명료성

을 위해 유사항목을 통합하여 2점 척도로 축약하여 

이용하였다(‘매우 필요’ 및 ‘약간 필요’를 ‘필요’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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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잘 알고 있음’ 및 ‘어느 정도 알고 있음’을 ‘알고 

있음’으로 통합). 또한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에의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변수 간 상관관계 분

석 및 조사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및 업무상 재해

보험 관련 항목들을 독립변수로,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여부를 종속변수로 지정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변수(multivariable)를 이용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2개의 분석모형을 적용하

였는데, 제 1모형에서는 일반적인 요인인 인구사회

학적 요인들과 보험가입과의 관계를 분석하였고, 제

2모형에서는 종합적 회귀모형으로서, 인구사회학적 

요인들 및 안전보험 관련 요인들과 보험가입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보험

가입의 오즈비(Odds ratio, OR)와 95% 신뢰구간

(Confidentional Interval, CI)을 구하였다. 자료 분

석은 SPSS(ver. 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

하였다.

III.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총 10,020 표본농가 중 총 9,971 농가의 농업인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

성 56.7%, 여성 43.3%로 남성의 비율이 높았다. 평

균연령은 70.7세(표준편차 10.4세)였으며, 60대 24.7%, 

70대 이상 60.0%로 고령자의 비율이 높았다. 지역

별 분포의 경우, 경기도 23.6%, 경상남도 15.0% 전

라남도 12.4%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농업 종사기간은 10년 이상자가 91.3%였고, 지난

해 농가소득이 1천만 원 미만인 농가는 조사대상자 

전체의 59.8%, 1~5천만원 미만인 농가는 24.6%, 5

천만원 이상인 농가는 5.0%였다(Table 1). 농가소

득 1천만원 미만의 저소득 농가는 70대 미만 연령

대 농가의 39.7~53.5%, 70세 이상 고령자 농가의 

79.3%를 차지하였다.

2. 농업인의 질병ㆍ상해관련 보험가입 현황

2016년도 기준으로 조사대상자의 질병ㆍ상해관

련 보험 가입률은 농업인안전보험 32.0%, 농기계종

합보험 9.8%, 농작업 근로자보험 1.6%, 산업재해보

상보험 3.0%, 이외 질병ㆍ상해관련 민간보험(국민

건강보험 제외) 34.4%로 나타났다. 가입여부를 조

사한 모든 보험에 있어서 남성의 보험 가입률이 여

성에 비해 높았다. 연령대별로 볼 때 농작업 근로자

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에서 70세 미만자의 가입

률이 70세 이상의 고령자보다 높았다. 농가소득이 

낮을수록 모든 보험에서의 가입률이 현저히 낮았고, 

농사경력이 짧을수록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은 낮

고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높았다. 지역 간 가입률

의 경우, 지역 간 편차가 관찰되었으나 보험 종류 

Variables Categories N %

Gender
Males  5,650 56.7

Females  4,321 43.3

Age 
(years)

< 50  322 3.2

50~59  1,204 12.1

60~69  2,466 24.7

≥ 70  5,979 60.0

Region

Gyeonggi-do  2,349 23.6

Gangwon-do  1,027 10.3

Chungchoeongbuk-do  914 9.2

Chungchongnam-do  1,166 11.7

Gyeongsangbuk-do  1,086 10.9

Gyeongsangnam-do  1,492 15.0

Jeollabuk-do  696 7.0

Jeollanam-do  1,241 12.4

Annual 
income 
(won)

< 10,000,000  5,958 59.8 

10,000,000~49,999,999  2,456 24.6 

≥ 50,000,000  497 5.0 

Not answered  1,060 10.6 

Farming 
period 
(years)

< 5  404 4.1

5~9  466 4.7

≥ 10  9,101 91.3

Total  9,971 100.0

Table 1. General and farming-related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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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공통적인 경향이 보이지 않았다(Table 2).

농업인 안전보험에의 가입률을 살펴보면, 남성

(38.4%)이 여성(23.7%)보다 현저히 높았으며, 성별

ㆍ연령대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50세 미만, 50대, 

60대, 70대 이상의 경우 각각 34.5%, 42.5%, 45.9%, 

33.7%였으며, 여성의 경우 33.3%, 33.6%, 38.5%, 

17.6%로 나타나 특히 70대 이상의 여성 고령농업인

의 가입률이 매우 낮았다(Table 3).

Variables

Subject 
Farmers’ safety 

insurance 

Agricultural 
machinery 
insuranc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Farm workers’ 
safety insurance 

Private health 
insurance 

N 
Policy 
holders

(N) 

Purchase 
rate(%)1)

Policy 
holders

(N) 

Purchase 
rate(%)1)

Policy 
holders

(N) 

Purchase 
rate(%)1)

Policy 
holders

(N) 

Purchase 
rate(%)1)

Policy 
holders

(N) 

Purchase 
rate(%)1)

Gender

 Males  5,650  2,168 38.4%  726 12.8%  195 3.5%  122 2.2%  2,075 36.7%

 Females  4,321  1,024 23.7%  251 5.8%  100 2.3%  36 0.8%  1,357 31.4%

Age (years)

 < 50  322  110 34.2%  42 13.0%  16 5.0%  3 0.9%  160 49.7%

 50~59  1,204  481 40.0%  194 16.1%  53 4.4%  35 2.9%  636 52.8%

 60~69  2,466  1,062 43.1%  348 14.1%  108 4.4%  57 2.3%  1,173 47.6%

 ≥ 70  5,979  1,539 25.7%  393 6.6%  118 2.0%  63 1.1%  1,463 24.5%

Region

 Gyeonggi-do  2,349  385 16.4%  241 10.3%  76 3.2%  74 3.2%  843 35.9%

 Gangwon-do  1,027  305 29.7%  95 9.3%  30 2.9%  8 0.8%  314 30.6%

 Chungchoeongbuk-do  914  364 39.8%  73 8.0%  20 2.2%  15 1.6%  307 33.6%

 Chungchongnam-do  1,166  585 50.2%  202 17.3%  42 3.6%  18 1.5%  538 46.1%

 Gyeongsangbuk-do  1,086  380 35.0%  132 12.2%  22 2.0%  15 1.4%  491 45.2%

 Gyeongsangnam-do  1,492  618 41.4%  121 8.1%  18 1.2%  11 0.7%  401 26.9%

 Jeollabuk-do  696  255 36.6%  54 7.8%  23 3.3%  9 1.3%  194 27.9%

 Jeollanam-do  1,241  300 24.2%  59 4.8%  64 5.2%  8 0.6%  344 27.7%

Annual income (won)

 < 10,000,000 5,958 1,513 25.4% 366 6.1% 134 2.2% 49 0.8% 1,711 28.7%

 10,000,000~49,999,999 2,456 1,073 43.7% 404 16.4% 106 4.3% 70 2.9% 1,132 46.1%

 ≥ 50,000,000 497 299 60.2% 128 25.8% 25 5.0% 30 6.0% 273 54.9%

 Not answered 1,060 307 29.0% 79 7.5% 30 2.8% 9 0.8% 316 29.8%

Farming period (years)

 < 5  404  68 16.8%  22 5.4%  16 4.0%  8 2.0%  188 46.5%

 5~9  466  120 25.8%  37 7.9%  15 3.2%  8 1.7%  212 45.5%

 ≥ 10  9,101  3,004 33.0%  918 10.1%  264 2.9%  142 1.6%  3,032 33.3%

Total  9,971  3,192 32.0%  977 9.8%  295 3.0%  158 1.6%  3,432 34.4%
1) Purchase rate(%)=(N of subjects with insurance in each insurance / N of all subjects in the category) * 100

Table 2. Insurance status of farmers’ occupational insurances and other insur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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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Males Females Total

Subjects(N)
Policy

holder(N)

Purchase

rate(%)
Subjects(N)

Policy

holder(N)

Purchase

rate(%)
Subjects(N)

Policy

holder(N)

Purchase

rate(%)

<50 238 82 34.5 84 28 33.3 322 110 34.2

50~59 856 364 42.5 348 117 33.6 1,204 481 40.0

60~69 1,535 704 45.9 931 358 38.5 2,466 1,062 43.1

≥70 3,021 1,018 33.7 2,958 521 17.6 5,979 1,539 25.7

Total 5,650 2,168 38.4 4,321 1,024 23.7 9,971 3,192 32.0

Table 3. Insurance status of farmers’ safety insurance by age and sex

Variables
Subject 

Necessity of 
occupational 

insurances for 
farmers 

Awareness of 
the farmers’ 

safety 
insurance 

Awareness of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for the farmers’ 
safety insurance 

Experience of 
agricultural 

safety education 

Purchase rate of 
farmers’ safety 

insurance 

N N %1) N %1) N %1) N %1) N %1)

Gender

 Males  5,650  4,194 74.2%  2,485 44.0% 2,400 42.5%  2,146 38.0%  2,168 38.4%

 Females  4,321  2,855 66.1%  1,133 26.2% 1,016 23.5%  841 19.5%  1,024 23.7%

Age (years)

 < 50  322  244 75.8%  133 41.3% 127 39.4%  92 28.6%  110 34.2%

 50~59  1,204  955 79.3%  559 46.4% 575 47.8%  448 37.2%  481 40.0%

 60~69  2,466  1,963 79.6%  1,226 49.7% 1,181 47.9%  903 36.6%  1,062 43.1%

 ≥ 70  5,979  3,887 65.0%  1,700 28.4% 1,533 25.6%  1,544 25.8%  1,539 25.7%

Region

 Gyeonggi-do  2,349  1,373 58.5%  629 26.8% 617 26.3%  855 36.4%  385 16.4%

 Gangwon-do  1,027  771 75.1%  347 33.8% 334 32.5%  339 33.0%  305 29.7%

 Chungchoeongbuk-do  914  719 78.7%  443 48.5% 393 43.0%  308 33.7%  364 39.8%

 Chungchongnam-do  1,166  943 80.9%  577 49.5% 540 46.3%  440 37.7%  585 50.2%

 Gyeongsangbuk-do  1,086  880 81.0%  447 41.2% 462 42.5%  432 39.8%  380 35.0%

 Gyeongsangnam-do  1,492  1,058 70.9%  546 36.6% 568 38.1%  335 22.5%  618 41.4%

 Jeollabuk-do  696  427 61.4%  194 27.9% 197 28.3%  121 17.4%  255 36.6%

 Jeollanam-do  1,241  878 70.7%  435 35.1% 305 24.6%  157 12.7%  300 24.2%

Annual income (won)

 < 10,000,000 5,958 4,034 67.7% 1,726 29.0% 1,439 24.2% 1,439 24.2% 1,513 25.4%

 10,000,000~49,999,999 2,456 1,891 77.0% 1,224 49.8% 972 39.6% 972 39.6% 1073 43.7%

 ≥ 50,000,000 497 419 84.3% 317 63.8% 230 46.3% 230 46.3% 299 60.2%

 Not answered 1,060 705 66.5% 351 33.1% 346 32.6% 346 32.6% 307 29.0%

Farming period (years)

 < 5  404 267 66.1% 113 28.0% 96 23.8%  79 19.6% 68 16.8%

 5~9  466 329 70.6% 161 34.5% 155 33.3%  127 27.3% 120 25.8%

 ≥ 10  9,101 6,453 70.9% 3,344 36.7% 3,165 34.8%  2,781 30.6% 3,004 33.0%

Total  9,971  7,049 70.7%  3,618 36.3% 3,416 34.3%  2,987 30.0%  3,192 32.0%
1) Percentage=(N of subjects with positive response in each question/ N of all subjects in the category) * 100

Table 4. Perceptions on farmer’s occupational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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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업인 안전보험의 필요성, 인지 및 가입현황

농작업을 수행하다 발생하는 사고나 질환에 대한 

보상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34.2%는 

매우 필요, 36.5%는 약간 필요, 16.2%는 그다지 필

요하지 않음, 13.1%는 전혀 필요하지 않음으로 응

답하여, 응답자의 70.7%가 보상보험의 필요성에 긍

Variables Crude ORs1) (95% CI)2)
Adjusted ORs (95% CI)

Model I3) Model II4)

Gender

 Females 1 1 1

 Males 2.01 (1.84-2.19) 1.69 (1.53-1.87) 1.24 (1.10-1.40)

Age (years)

 < 50 1 1 1

 50~59 1.28 (0.99-1.66) 1.44 (1.07-1.95) 1.32 (0.92-1.88)

 60~69 1.46 (1.14-1.86) 1.87 (1.41-2.49) 1.57 (1.12-2.21)

 ≥ 70 0.67 (0.53-0.85) 1.14 (01.86-1.51) 1.35 (0.97-1.89)

Region

 Gyeonggi-do 1 1 1

 Gangwon-do 2.15 (1.81-2.56) 2.47 (2.03-3.02) 2.44 (1.94-3.07)

 Chungchoeongbuk-do 3.38 (2.84-4.01) 4.12 (3.34-5.09) 2.63 (2.06-3.36)

 Chungchongnam-do 5.14 (4.38-6.02) 6.50 (5.44-7.76) 4.77 (3.88-5.88)

 Gyeongsangbuk-do 2.75 (2.33-3.24) 2.94 (2.46-3.51) 2.23 (1.81-2.74)

 Gyeongsangnam-do 3.61 (3.10-4.19) 5.03 (4.26-5.95) 5.47 (4.49-6.66)

 Jeollabuk-do 2.95 (2.44-3.56) 4.27 (3.49-5.23) 6.13 (4.81-7.82)

 Jeollanam-do 1.63 (1.37-1.93) 2.47 (2.06-2.97) 2.00 (1.62-2.48)

Annual income (won)

 < 10,000,000 1 1 1

 10,000,000~49,999,999 2.28 (2.06-2.52) 2.24 (2.01-2.51) 1.70 (1.49-1.94)

 ≥ 50,000,000 4.44 (3.67-5.36) 4.21 (3.40-5.20) 2.95 (2.30-3.78)

Necessity of insurances for farmers’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No 1 1

 Yes 5.72 (5.04-6.50) N.A 3.11 (2.66-3.64)

Awareness on the farmers’ safety insurance

 No 1 1

 Yes 12.29 (11.12-13.58) N.A 8.81 (7.83-9.91)

Experience of education o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for farmers

 No 1 1

 Yes 2.60 (2.38-2.84) N.A 1.75 (1.55-1.99)
1) ORs: odds ratios; 2) 95% CI: 95% confidence interval; N.A: no answer
3) Model Ⅰ: Adjusted for gender, age, region and income
4) Model Ⅱ: Adjusted for gender, age, region, income, necessity of insurance, awareness of insurance, and 

experience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Table 5. Odds ratios for the related factors of the farmers’ safety insurance purchase b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 현황 및 영향요인 599

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지난해 농업인 안전보

험에 가입했던 경우는 32.0%였으며, 농작업재해 예

방교육 경험률은 30.0%였다. 현행의 농업인 안전보

험에 대한 인지수준은 잘 알고 있음(15.2%), 어느 

정도 알고 있음(21.1%), 들어본 적 있음(19.3%), 전

혀 모름(44.4%)로 응답하여, 응답자의 36.3%가 보

험에 대해 어느 정도 혹은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보험료의 50% 국가지

원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4.3%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상 보상보험의 필요성 인식율, 농업인 안전

보험 인지율, 재해예방교육 경험률, 안전보험 가입

률의 모든 항목에 있어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낮았

고, 70세 미만자에 비해 7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이 

낮았으며, 농가소득이 적을수록, 농업종사기간이 짧

을수록 낮았다. 지역별로는 안전보험의 필요성, 인

지율, 가입률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지역은 경

기도였으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지역은 충청남

도였다(Table 4).

4.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에 미치는 영향요인

성, 연령, 지역, 농가소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농업종사기간, 업무상 재해보험의 필요성,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한 인지여부, 농작업재해 예방교육 경

험이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에 미치는 효과를 살

펴보기 위하여 각각의 변인과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들이 보험가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상관관

계 분석결과 연령과 상관도가 높았던 농사기간 요

인은 독립변수에서 제외하고, 성, 연령, 지역, 소득

수준과 보험 가입과의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

(제 1모형)을 실시한 결과,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

할 가능성이 남성이 여성보다 1.7배 높았으며, 50~ 

60대의 농업인이 저연령(50대 미만)이나 고연령자

(70대 이상)보다 높았고, 소득이 증가할수록 높았

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에 비해 충남은 6.5

배, 충북, 경남, 전북은 4~5배 정도 가입가능성이 높

았다(Table 5).

종합적 회귀모형(제 2모형)으로서 주요 인구사회

학적 요인들과 안전보험 관련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안전보험가입을 종속변수로 지정하여 다변수 로지

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있는 농업인, 업무상 재해보험의 필요성

을 느끼는 농업인, 농작업 재해 예방교육을 경험한 

농업인은 그렇지 않는 농업인에 비해 농업인 안전

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각각 8.8배, 3.1배, 1.8배 

높았다(Table 5).

안전보험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보험의 필요성 인식, 안전보험에 대한 인지, 재해예

방 교육경험이 서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험과 관련된 개별 요인

이 보험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주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독립변수로 포함한 상태에

서 각 보험 관련 요인별로 보험가입과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농업인 안전보험의 인지

자, 업무상 재해보험의 필요성 인식자, 재해예방교

육 경험자는 그렇지 않는 농업인에 비해 농업인 안

전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각각 11.1배, 4.9배, 2.6

배 높았다.

IV. 고찰

본 연구는 전국 표본 농가가구 대상의 설문조사

를 통하여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보험의 가입현황 

및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조사 결과 2014년도 기준으로 

조사대상자의 32.0%가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년도에 NH농협생명보험

에서 운영하는 농업인안전보험에 실제 가입된 농업

인수는 총 778,097명으로 보고되었다(농업재해보험

연감, 2015). 해당 보험에의 가입률은 농업인의 모

수 적용 자료에 따라 다르게 추산될 수 있는데, 가

입 모수로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농림어업직 

취업자수(1,357,000명, 2014년; Statistics Korea 2015)



600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29권 4호 2018

를 적용할 경우 가입률은 57.3%로 추산되고, 2014

년도 농림어업조사 결과(20대 이상 농가인구 2,464,596

명; Statistics Korea 2015)를 가입 모수로 적용할 경

우에는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률이 약 31.6%로 추

정되며,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의 가입률과 유사한 

수치이다. 본 조사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의 가입률

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2015년도 농

업재해보험연감에서 보고된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자 현황에서도 남성의 가입률이 여성에 비해 현저

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남성 64.2%, 여성 35.8%)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현황 및 관련항목을 분석

할 결과, 농업인 중 업무상 재해보험을 필요로 하는 

비율(70.7%)과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36.3%) 및 농업인 안전보험에 실제 가입한 비

율(32.0%)간에 심각한 격차가 나타나, 농업인의 필

요도에 비해 보험에 대한 정보인식 및 가입이 현저

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보험에 대한 

인지율, 가입률, 재해예방교육 경험률의 모든 항목

에서 일관되게 여성, 70세 이상 고령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농사경력이 짧을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

나, 보험정보 및 예방교육 참여 등에서의 공통적인 

취약계층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고령농업인은 농업인의 업무상 손상률 및 

질환 유병율이 높아(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3-2015) 재해발생시의 보호가 필요한 집단인데 

비해, 오히려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한 인지와 참여

에서의 소외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민간의료보험에의 가입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

구들(Yoon et al. 2005; Lim et al. 2007; Lee & 

Hyun 2011)과 비교해보면, 선행연구에서는 남성보

다는 여성이, 소득이 높을수록 보험의 가입률이 높

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소득이 높

을수록 가입률이 높은 것은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

치되는 경향이나, 여성의 가입률이 남성보다 낮은 

것은 선행연구들과 반대되는 결과이다. 여성농업인

의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해당 보험

에 대한 인지가 낮은 것과 연관된다고 보여진다. 농

업인들의 안정적인 생계와 경영의 지속성을 보장하

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의 농업인 안전보험

이 본래의 목적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험가입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 농업인층인 여성, 

고령자(특히 여성 고령자), 저소득, 신규 농업인을 

보험에 포괄하기 위한 방안이 심도 깊게 고민되어

져야 할 것이다.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에의 영향요인을 분석할 결

과, 성, 연령, 지역, 소득수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외에도 업무상 재해 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

준,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한 인지여부, 농작업재해 

예방교육의 경험과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과의 유

의한 상호 관련성이 관찰되었다. 안전보험 가입에

의 가장 큰 긍정적 영향요인은 안전보험에 대한 인

지였으며, 그 다음으로 보험의 필요성, 재해예방 교

육의 순이었고, 이 요인들 간에 상호증진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전보험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한 인지 

증진(홍보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안전보험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의 노력이 함께 이루

어지는 것 또한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안전보험에 

대한 홍보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은 재해 예방

교육 즉, 재해발생의 심각성, 예방방법, 유사시를 대

비한 보험 등의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을 것이다.

현재 농업인 대상의 교육훈련활동은 농촌진흥기

관 및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의 기관을 통

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수행되고 있다. 예를 들

어 2016년의 경우, 중앙과 지방의 농촌진흥기관(농

촌진흥청, 각 도의 농업기술원, 각 시ㆍ군 농업기술

센터)은 중앙에서의 온ㆍ오프 교육훈련(농촌진흥공

무원 및 선도농업인 27,000여명 대상), 시군단위의 

새해영농실용화교육(농업인 29만 여명 대상) 및 농

기계 이용교육 (농업인 30여 만명 대상)을 수행하였

다(Rur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ent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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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농정원도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귀농인 교

육, 농업마이스터대학 등을 통해 교육훈련을 수행하

고 있다. 현행의 교육은 대부분 농업기술 중심이나, 

교육내용의 일부로서 농작업 재해 예방 및 안전보

험에 대한 교육내용을 단계적으로 삽입, 확대하는 

등 기존의 교육체계를 활용함으로써 국가적 비용과 

노력의 절감, 파급효과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재해예방 교육훈련을 보험의 홍보 

및 가입촉진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제시하였으나, 

재해예방교육은 또한 재해발생 감소에의 기여를 통

해 농업인 안전보험 재정의 건전화와 보험의 보장

수준의 강화를 가능하게 하고, 이로 인해 보험가입

을 재촉진하게 하는 선순환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

는 방안이기도 하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업인의 직업적 안전망 제공

이라는 사회보험적 성격으로서, 현재 보장수준 향상

과 가입률 증대라는 해결과제를 안고 있다(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16). 그러나 높은 재해율이 

유지되는 상태에서의 보장수준의 강화는 가입보험

료의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 및 국가의 재정적 부담 

가중의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보장수준을 높

이면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

은 재해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실

례로 농업안전보건이 발달된 유럽의 선진국들 중 

독일의 경우, 농업인 전체에 대한 제반 사회보험, 

업무상 재해보험 및 재해예방활동을 농업인 사회보

험조합(SVLFG)이라는 단일한 조직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조직인력의 10%를 업무상 재해 예방활동에 

투여하는 등의 활발한 예방활동을 통해 농업인 산

업재해율을 낮추었고, 이는 곧 보험재정의 건전화로 

연결되었다(Byeong et al. 2011;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2016b). 이처럼 재해의 사

전적 예방과 재해 발생후의 사후 관리(보상 및 재

활)가 상호보완적인 유기적 체계를 이루는 것은 효

과적인 재해관리를 위한 필수적 요인이다.

선행연구(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016)

에서는 농업인 안전보험의 보장수준 확대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농업인 교육

을 이용한 보험홍보 및 안전교육을 수행하고, 중장

기적으로는 재해예방 교육을 보험가입의 인센티브 

제공 혹은 의무 조건화함으로써 농업인의 재해예방 

노력 촉진을 통해 보험재정의 건전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보여지듯이 

보험의 소개, 보험의 필요성, 재해예방 방법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통해 보험가입을 촉진과 더불어 재해

발생의 감소, 나아가 보험재정의 건전화와 보장수준

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순환체계를 갖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

는 1만여 표본농가에 대한 결과로서 우리나라 전체 

농업인의 현황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

히 농가의 가구방문식 조사의 특성상 외부활동이 

보다 활발한 젊은층 보다는 집에 거류하는 시간이 

많은 고령자층이 조사의 응답자로 포집될 가능성이 

높다. 본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우리나라 

전체 농가인구의 특성과 비교해보면, 70세 이상자

의 비율이 본 조사대상자의 60.0%임에 비해, 우리

나라 전체 농가인구에서는 40.3%임을 고려해볼 때, 

본 조사대상자의 연령대가 전체 농가인구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고, 도별 표본농가의 분포가 우

리나라 도별 농가 분포의 경향과의 차이가 있다. 그

러나 전국단위로 충분한 크기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고, 성, 연령, 지역 등의 인구학적 요인들을 

다변수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보험가입에의 영향요

인들을 도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오즈비(Odds 

ratio) 등)는 주요 인구학적 요인들의 영향이 통계학

적으로 보정된 결과로서 일반화가 가능하다. 두 번

째로 본 연구는 설문조사 결과로서의 한계, 즉, 농

업인이 지난 해의 보험 경험을 회상해야 하는 것에 

있어서의 기억력의 오류 등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

다. 또한 초고령자 농업인들과의 언어 소통의 애로, 

즉석 방문으로 인해 한정된 시간 내에 농업인과의 

설문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 등에서의 조사자의 조

사 및 기입오류 등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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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기 위해 본 조사의 설문항목을 단순화하고 조

사자 교육을 통해 설문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국 단

위의 체계적 표본추출, 충분한 크기의 표본, 높은 

조사응답률 및 사전 교육된 조사원에 의한 개별 농

가 방문 방식의 안정적 설문조사에 의한 결과로서

의 강점이 있다. 또한 농업인의 재해보험의 가입률

에 대한 통계자료가 미흡한 실정에서 조사대상자의 

농작업 재해 보험의 가입률에 대한 산출이 가능했

다는 점과 재해보험의 가입률 향상을 위한 기초자

료로서 농작업 재해 보험가입과 관련된 다양한 영

향요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따라서 농업인 안전보험

의 가입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본 연구결과는 농업

인 안전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

인 전략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대 및 촉

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전국 10,020개 

표본 농가 대상의 방문식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농

업인 안전보험의 가입현황 및 가입 영향요인을 조

사ㆍ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농업활동 특성 및 농업인의 업무상 재해 보상보험

의 가입현황 및 관련 요인에 대해 조사하였다.

업무상 재해보험의 필요성을 느끼는 비율은 전체 

70.7%인데 반해,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있

는 경우는 36.3%, 가입한 경우는 32.0%에 그쳐, 보

험의 필요성을 느끼는 농업인의 비율의 약 반절 정

도 비율의 농업인만이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해 알

고 있고,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펴보

면, 여성일수록, 70세 이상 고령자일수록(특히 여성 

고령자),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농사기간이 짧을수

록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한 인지도, 가입률, 농작업

재해 예방교육 경험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다변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사회인구학

적 요인들을 통계적으로 보정하였을 경우,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해 알고 있는 농업인, 업무상 재해보

험의 필요성을 느끼는 농업인, 농작업 재해 예방교

육을 경험한 농업인은 그렇지 않는 농업인에 비해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각각 8.8~11.1

배, 3.1~4.9배, 1.8~2.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농업인 안전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는 본 정책보험에 대한 인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보험에 대한 정

보력이 취약한 여성, 고령, 저소득 농가 및 신규 농

업인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농작업 재해의 예방 및 유사시의 대비(보험 등)에 

대한 교육훈련은 보험에 대한 정보 및 필요성에 대

한 인식을 높여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해율 감소 

및 보험재정의 건전화에 기여함으로써 재해예방과 

보상보험의 선순환체계를 구성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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